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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t belt is an important means to protect drivers and passengers from the damages by car accidents. Many ways to 

increase the seat belt wearing rate have been proposed through human factors researches. The primary ways to increase seat 

belt use rate have emphasized the intention-behavior cycle. This study focused on the gap between intention and behavior. 
The gap may be bridged by the habit for seat belt use behavior. Divers following a desirable car starting sequence, from 

sitting on the chair, fastening seat belt, starting engine to moving a car, reported that higher belt wearing rate and unconscious 

behavior (automated response). That is, the habitualized procedure knowledge prevented drivers from forgetting to fasten 
their seat belt. The reminder systems such as warning light and warning sound could not significantly give an influence in 

remembering to fasten seat belt. In order to increase the seat belt use rate, the desirable car starting proced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driving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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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시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연구의 결과는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의 효과를 차종 별로 평가하였다. 

승용차의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상해율을 45% 줄

일 수 있고, 트럭의 경우에는 6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에 의한 머리, 가슴, 상

지와 하지 등의 상해 위험을 50%에서 83%까지 줄일 수 있

다고 평가하였다(Evan, 1986; NHTSA, 1999). 안전벨트 

이외의 주요한 안전장치로 자동차 에어백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에어백은 상해율을 단지 10~14%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NHTSA, 1999). 따라서 에어백은 단

지 안전벨트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안전벨트의 착

용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상되고 있으며, 

안전관련 기관들은 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

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

가 많지만, 그 연구들을 범주화하면, 몇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안전벨트 착용율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HTSA 2002; Bloc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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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역 등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운전자의 나이가 20대의 

젊은 경우에 안전벨트 착용율이 가장 낮았다. 20대들이 위험

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낮은 연령대는 70대 이상의 

노령자 그룹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이 두 그룹의 안전

벨트 착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Anne et al., 2002; Chliaoutakis, et al., 2000). 한편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벨트 착용율이 유의하게 높았

다. 그러나 인종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착용율의 차이는 조사

시점과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

에 벨트 착용율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다(Dee, 

1998; Williams & Wells, 2004; Houston & Richardson, 

2005). 안전벨트 착용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 

Wells, 2004). 케나다의 경우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에 착용율이 90%까지 향상되었다. 그러나 의무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은 아님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Dee, 

1998).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벨트 

착용율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착용율

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안전벨

트의 착용은 자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가장 크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교통안전 및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의 효과가 벨

트 착용율에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었다(Sutton 

& Hallett, 1989; Hazinski et al., 1995; Nelson & Moffit, 

1988). 안전벨트를 미착용 했을 경우 생기는 피해와 벨트 

착용시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안전벨트의 착용

율은 단기적으로 급속히 향상하지만, 이러한 교육도 그 효과

가 지속적이지 못했다. 

본 연구는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주류와는 

다른 각도에서 안전벨트 착용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상기한 연구들의 두 번째 범주와 세 번째 

범주는 행동이론에 의하면, 유사한 점이 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행동을 위한 의식을 형성한다. 벨트 

착용의 의무화와 단속은 벌금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안

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안전교육 

및 홍보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벨트 착용의 의

식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형성된 의식이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며, 결국 

안전벨트의 착용율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벨트 착용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들이 안

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안전벨트 착용과정에서 착용의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

정이 원활히 이루지지 못하는 이유는 잠시 안전벨트 착용

을 잊는 경우이다. Harrison et al.(2000)는 안전벨트 착용

의 형태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항시 착용하지 않는 사람, 

항시 착용하는 사람, 간헐적으로 착용하는 사람. Dahlstedt 

(1999)는 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스웨덴에

서 단지 0.2%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안전벨

트 미 착용의 대부분은 안전벨트의 착용을 잊거나 너무 서두

를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Bentley et al., 2003). 

안전벨트 착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가끔씩 착용

을 하지 않는 운전자와 승객들을 위하여 안전벨트 미 착용 

상태를 경고하는 알림 시스템(Reminder Systems; 경고등

이나 경고음)이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 

가장 강력한 알림 시스템은 1973년에 미국에서 도입되었

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

동차를 설계했었다. 그러나 1974년 미의회는 자유의사에 반

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

하였으며, 알림 시스템은 경고음과 경고등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고음은 8초 미만

으로 제한하였다. 

Fildes et al.(2002)의 조사에 의하면, 알림 시스템을 장

착하지 않은 차량의 안전벨트 미 착용율은 23%에 달하였

다. 그러나 경고등과 경고음을 동시에 장착한 차량은 단지 

12%의 미 착용율을 보였다. 한편 경고등만을 표시한 차량

은 22%의 미 착용율을 보임으로써 알림 시스템이 없는 경

우와 비슷한 안전벨트 미 착용율을 보였다. 즉 경고등만으로

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경고음보다는 경고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들이 경고등만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현재의 알림 시스템은 운전자와 승

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알림 시스템을 보

완하면서 안전벨트를 잊지 않고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 이 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벨

트 착용하는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를 습관화 하는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이 안전벨트 착용을 잊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율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이렇게 바람직한 안전벨트 착용

과정을 습관화한 운전자의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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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절차지식(Procedure Knowledge)은 몸에 체

득되면 다른 종류의 지식에 비해 잊혀지지(Forgetting) 않

는 경향을 갖는다. 본 연구의 주제인 안전벨트 착용과정도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절차를 준수한다면 안전벨

트의 착용도 잊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전제하였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을 포함하는 절차는 4가지 단위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석에 착석, 시동 걸기, 벨트착

용, 자동차 출발이다. 이 4가지 단위 행위의 일반적인 순서

조합은 단지 3가지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1. 착석 → 시동 → 벨트착용 → 자동차 출발 

2. 착석 → 벨트착용 → 시동 → 자동차 출발 

3. 착석 → 시동 → 자동차 출발 → 벨트착용 

 

이 3가지 절차는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차

들이다. 이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두 번째 절차일 것

이다. 첫 번째 절차는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 착

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시동을 걸면 경고등 보거

나 경고음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알림 시스템의 도움을 받

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절차는 이런 알림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고, 잠시 안전벨트 착용을 잊더라고 알림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절차

는 알림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미 자동차가 출발한 후에 안

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안전벨트를 미 착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

이 안전벨트 착용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국책 연구소의 연

구원과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객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주어진 

여러 개의 대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202매였으며, 참여자들은 22세에서 

71세 사이 유경력의 운전자들 이었다. 그들의 운전경력은 

0.2~35년이었다. 다음은 설문의 주요내용과 조사이유를 요

약한 것이다. 

3. 연구결과 

3.1 안전벨트 착용 이유와 착용율 

일반적으로 안전벨트의 착용율은 관측에 의하거나 설문에 

의해 조사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해 안전벨트 착용

율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95.4%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였다. 일반

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는 관측된 결과보다 안전벨트 착용

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inh-Zarr et al., 2001).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설문조사 결과가 관측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나(교통안전공단의 관측치는 약 80~90% 장소 시

기에 따라 다름), 조사된 설문사항의 항목 간 비교에서는 

유의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예 3.2 준수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에 따른 운전자의 

특성). 

그림 1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운전 상

태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이유와 현재의 착용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초보운전시에 현재의 안전벨트 착용이유는 바뀌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χ2(1) = 66.39 p < 0.001). 즉 초기

에는 안전이나 법적 제재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경력이 늘면서 점차 습관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표 1. 설문의 주요내용 

 관점/이유 설문내용 

1 절차지식 
차문을 열고 차량 출발할 때 까지 수행하
는 행동의 절차는? 

2 의지/동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주 이유는? 

3 알림 시스템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경고신호를 보거나
들은 경험은? 

4 습관화 
안전벨트를 무의식적으로 착용하는 경우
와 의식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의 비율은?

5 성과/효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와 착용하지 않
는 경우의 비율? 

그림 1.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주 요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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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벨트 착용절차 수행의 일관성 

다음으로 운전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자동차 시동의 절차

를 조사하였다. 3가지 절차 중에서 그들이 따르는 각 절차의 

퍼센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하였

다. 이 조사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다. 1번 절차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가 53.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가

장 바람직한 2번 절차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거

는 경우는 27.6%에 그쳤다. 또한 출발 후에 안전벨트를 착

용하는 3번 절차를 수행하는 운전자도 19%에 달했다. 그림 

2는 각 절차를 준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3.3 준수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에 따른 운전자의 특성 

차이 

다음은 항시 특정한 안전벨트 착용절차를 준수하는 운전

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항시 특정한 

착용절차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선별하기 위해 80% 이상 

어느 한 가지 절차를 준수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들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는 202명 중 110명이었다(절

차 1(70), 절차 2(24), 절차 3(16)). 

특정 절차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4가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는 무의식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의도적인 행동보

다는 자동화된 행위) 경향이 어떤 절차를 준수하는 그룹에

서 많이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바람직한 착용절

차인 2번 절차를 준수하는 그룹이 더 무의식적(자동화된) 

안전벨트 착용행위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의식적인 안전

벨트 착용과 무의식적인 안전벨트 착용의 비율이 선호하는 

시동절차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χ2(4) = 

24.78, p < 0.001). 

둘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이유와 준수하는 절차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2번 절차를 준수하는 그룹이 안전을 위

해서 또는 법적 제재 때문, 보다는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주 

이유도 준수하는 절차에 따라 통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χ2(2) = 9.50, p = 0.009). 

셋째, 알림 시스템의 신호를 받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험

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절차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경고

신호를 받은 경험은 준수하는 안전벨트를 착용절차에 따라 

그림 4. 준수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와 벨트착용 이유 

그림 2. 선호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 

그림 3. 준수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와 무의식적 행동의 관계 

그림 5. 준수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와 경고신호를 
받은 경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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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났다(χ2(4) = 30.52, p < 0.001). 이 결과는 

바람직한 착용절차를 준수할 때 경고신호는 덜 받게 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준수하는 안전벨트 착용절차와 안전벨트 착용

율을 비교하였다. 각 절차를 준수하는 그룹에서 안전벨트 

착용율이 90% 이상인 응답자의 수와 90% 이하인 응답자의 

수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1번 절차 그룹과 2번 절차 그룹은 

모든 응답자가 90% 이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번 절차 그룹은 25%가 벨트 착용비율이 90 이하

라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한 안전벨트 착용율이기 때

문에 착용율의 신뢰도는 낮지만, 바람직한 안전벨트 착용절

차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벨트 착용율이 높다는 것을 제시

하고 있다. 

4. 결론 및 검토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안전

의식의 함양이나 벨트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들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잠시 잊기 때문에 발

생하는 미 착용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안전벨트 착용률을 더 높이는데 심대한 장애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율은 어느 시점까지 급속도록 

증가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답보상태에 있다. 1983

년에는 14%, 1990년 49%, 1995년 68%, 2000년 71%, 

2002년 75%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TRB 2003), 조사

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도 약 8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0%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벨트를 착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을 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고음이

나 경고표시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경고신호를 보는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ldes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출발하는 과정을 표준화하

고 습관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안의 효과를 설

문조사를 통해 보였다. 바람직한 절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들

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

며, 이들은 다른 절차를 준수하는 사람들보다 안전벨트 착용

을 잊는 현상을 방지하여 안전벨트 착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Mittal(1988)은 안전벨트를 착용을 일관성 있게 하지 않

는 현상은 동기이론(Motivation theory)에 의해 설명하기 

보다는 Triandis의 습관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습관이 되어야만, 잊는 현상 없이 자동반응

(automated response)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바람직한 안전벨트 

착용절차를 따르는 운전자가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

한 안전벨트 착용절차를 교육하거나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의 착용 자체는 

강조하지만, 바람직한 착용절차는 대부분의 운전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존한 연구였다. 응답자의 기억에

만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과

정을 장기간 관측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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